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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21일—2026년 2월 7일

타데우스 로팍
서울 포트힐

서울특별시 용산구 독서당로 122-1(포트힐 빌딩), 1층

정희민
《번민의 정원(Garden of Turmoil)》

Press Release

타데우스 로팍 서울은 정희민의 개인전 《번민의 정원》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2024년 타데우스 로팍 런던에서 열린 
개인전 《움브라(UMBRA)》를 잇는 작가의 두 번째 갤러리 
개인전으로, 신작 회화와 청동 조각을 선보인다. 정희민은 
기술이 우리의 지각과 감각을 매개하는 동시대 환경 속에서 
가상과 물질이 교차하는 감각적 경험을 탐구한다. 비물질적인 
이미지를 손끝의 감각으로 더듬어 나가는 작가는 가상 세계를 

통해 감응하는 일련의 풍경들을 회화적이면서도 조각적인 
언어로 재구성한다. 

정희민의 회화는 바다의 파도, 조개껍질, 돌, 꽃, 나무껍질 
등 자연에서 유래한 이미지들로부터 출발한다.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서 수집된 이미지는 3D 모델링 프로그램을 통해 
조작되고, 캔버스 혹은 투명한 겔 미디움(gel medium) 시트 

정희민, 〈구체들〉, 2025.
캔버스에 아크릴릭, 겔 미디움 그리고 UV 프린트. 89 x 13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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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 옮겨진다. 작가는 2017년부터 아크릴 안료의 보조제로 
사용되는 겔 미디움을 조각적 재료로 확장하여 자신만의 고유한 
다층적 부조를 구현해왔다. 작가는 겔이 마르기 전 상태의 
점성과 유동성을 이용해 표면 위에 주름과 층을 형성시키며, 이 
과정에서 표면은 환영적 공간이 아닌 실질적인 부피감을 지닌 
물질적 장으로 전환된다. 

작가는 이러한 작업들을 ‘풍경화’로 여긴다. 수공의 물질과 
디지털 데이터의 층이 축적된, 하지만 완전히 융합되진 않은 채 
공존하는 이 표면은 유기적이면서도 인공적인 감각을 동시에 
드러내며, 합성 플라스틱이나 데이터의 표면, 더 나아가 신체나 
지질학적 단면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이렇듯 지형적인 화면을 
통해 작가는 물질적 기원에서 분리된 채 가상 공간 속에서 
편평하게 소비되는 이미지들에 다시금 물질적 자율성을 
부여하고자 한다. 미술 평론가 문혜진은 이를 두고 “텍스처가 
다른 회화 이미지와 겔 미디움이 조각조각 기워져 있는 불완전한 
환영의 그림 평면은 가상과 실제가 분리 불가능하게 뒤섞인 
혼합현실과 다름없다”고 말한다. 

전시 제목인 《번민의 정원》은 스크린을 통해 인식되는 디지털 
시대의 불안과 내적 동요를 은유한다. 정희민에게 ‘가상 공간’
은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의 인공 생태계이자, 이미지들이 살아 
움직이며 복제되고 변이하는 시뮬라크라의 정원과 같다. 작가는 
“나는 인공과 자연을 분리된 세계로 보지 않는다. 우리가 ‘자연’
이라 부르는 것도 결국 인공 세계 안에서 작동하는 또 하나의 
자연일 뿐이다”라고 말한다. 뒤엉킨 나뭇가지나 DNA의 나선 
구조를 연상시키는 두 점의 청동 조각 <접히고 당겨져 1>(2025)
와 <접히고 당겨져 2>(2025)는 작가의 회화에 드리워진 형태를 
반향하듯 디지털 왜곡의 과정을 통해 구현된다. 이는 자연계와 
디지털 시스템 모두를 지배하는 질서와 무질서의 긴장, 즉 증식·
변이·엔트로피의 운동성을 시각화한다. 정희민은 올해 초 서울 
소재의 메종 마르지엘라 한남 플래그십에서 사운드 아티스트 
조율과 함께 선보인 전시 《다른 곳, 레마, 열린 몸통(Elsewhere, 

Rhema, Open Torso)》에서 이미 이러한 ‘인공적 정원’의 
개념을 탐구한 바 있다. 소리, 영상, 조각이 결합된 이 설치는 
구리 및 청동의 유기적 형상들이 흘러내리며 만들어내는 감각적 
밀림을 구현했다.

정희민은 다각도로 촬영된 이미지를 결합해 물리적 
대상이나 환경을 3D 모델로 재구성하는 기술인 사진측량술
(photogrammetry)로 생성된 이미지를 작업의 재료로 
삼는다.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된 이미지들은 작가에게 
물질의 잔향을 머금은 채 떠다니는 파편과 같다. 그는 이 디지털 
조각들을 다시 회화와 조각의 물질적 표면으로 끌어와 그 속에 
잠재된 부피, 촉감, 밀도의 감각을 되살린다. 이 과정은 단순한 

디지털 프로세스라기보다 비물질적 형상을 다시 손끝으로 
빚어내는 ‘조각적 행위’에 가깝다. 이렇게 재구성된 형상은 
회화, 조각, 설치 등 다양한 작업 형태로 확장되며, 가상의 
형상이 물질로 되살아나는 순간의 미세한 감각들을 섬세하게 
포착한다. 그는 “데이터화된 사물을 다시 전사와 캐스팅의 
과정으로 물화하는 행위를 통해 복제와 증식의 상상적 공간을 
열어낸다”고 말한다. 조개의 곡선, 부서지는 파도의 굴곡, 홈이 
파인 나무껍질 등 작가가 선택하는 자연물들은 모두 뚜렷한 
질감과 부피감을 지닌 것으로, 그가 사용하는 매체의 물리적 
조건과 충돌한다. 이러한 형태적 긴장을 통해 구축된 화면은 
평면으로 입체성을 표현하는 지점에서의 역설이 두드러지는데, 
이에 대해 김진주 큐레이터는 “이차원을 위한 표면을 삼차원의 
세계로 진입”시킨다고 설명한다.

정희민의 작업은 동시대 기술 환경에 대한 탐구이자, 동시에 19
세기 낭만주의의 숭고 개념에 대한 재해석이기도 하다. 영국 
철학자 에드먼드 버크(Edmund Burke)가 정의한 숭고는 
인간이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함이 주는 두려움과 경외의 
감정으로, 낭만주의 예술가들의 상상력을 이끈 핵심 개념이다. 

정희민, 〈접히고 당겨져 1〉, 2025.
청동. 323 x 94 x 145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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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는 터너(J. M. W. Turner)의 회화처럼, 인간이 압도적인 
자연의 힘 앞에서 느끼는 감정의 깊이를 오늘날의 디지털 
풍경 속에서 다시 호출한다. 무한히 확장되고 통제 불가능한 
가상의 세계를 마주하는 경험을 신체적 감각과 정동의 언어로 
번역함으로써, 그는 디지털 시대의 숭고를 새롭게 정의한다.

《번민의 정원》은 이처럼 자연과 인공, 질서와 혼돈의 경계가 
서로를 전제하며 공존하는 풍경을 그려낸다. 작가는 이질적인 
세계와 감각들을 하나의 화면 안으로 견인해옴으로써 그 안에서 
혼돈과 질서, 성장과 소멸, 통제와 유동성이 공존하는 동시대적 
풍경을 펼쳐 보인다.

정희민, 〈당신의 성난 저녁 해〉, 2025.
캔버스에 아크릴릭, 겔 미디움 그리고 UV 프린트.117 x 80.5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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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민은 한국에서 태어나 서울을 기반으로 거주 및 
활동하고 있으며, 2015년에 홍익대학교 회화과 학사와 
한국예술종합학교 조형예술과 전문사를 졸업했다. 작가는 
두산아트센터(2023), 신도문화공간(2022), 뮤지엄헤드
(2021), 프로젝트스페이스 사루비아(2016)에서 개인전을 
선보였다. 이외에도 인천아트플랫폼(2025), 웨스(2023), 
서울 시립 남서울미술관(2021), 을지아트센터(2021), 
수림아트센터(2020), 경기도미술관(2020), 레인보우큐브
(2020), 플랫폼 엘(2019), 보안1942(2019),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2019), 하이트컬렉션(2018), 주홍콩한국문화원
(2018), 아카이브 봄 (2017) 등 국내외 유수의 기관에서 
개최된 단체전에 참여한 바 있다. 

2022년 부산비엔날레에서 작품을 선보인 정희민은 같은 
해 제 13회 두산연강예술상 수상자로 선정되었고, 이듬해 
두산아트센터(2023)에서 개인전을 선보였다. 작가는 

서울시립미술관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2022), 신도 
작가지원 프로그램(2020), 국립현대미술관 고양 레지던시
(2020) 등 다양한 작가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었고, 그의 작품은 현재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서울시립미술관, 금호 미술관 등 유수의 기관에 
소장되어 있다.

타데우스 로팍과 함께한 그의 첫 개인전 《움브라》
는 2024년 런던 갤러리에서 개최되었다. 2025년, 
정희민은 메종 마르지엘라의 Line 2 아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메종 마르지엘라 한남 플래그십에서 조율과 
함께한 2인전 《다른 곳, 레마, 열린 몸통》을 선보였다. 
한편, 작가의 작품은 한불 수교 140 주년을 기념해 파리 
한국문화원에서 2026년 8월 29일까지 개최되는 기획전  
《한국의 색, 한국 현대미술을 조명하다》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작가 소개

정희민, 2025.



5

보도자료 관련 문의:

이지현 PR 매니저
타데우스 로팍 서울

press.seoul@ropac.net

Telephone +82 10 6604 1894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thaddaeusropac
#thaddaeusropac

#HeeminChung

모든 이미지 © 정희민


